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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오늘� 말씀에서,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

싶으나, 그� 과정에서� 우리� 안에� 발생하는� 두가지� 갈등이� 있다고�

했습니다.� 그� 두가지� 갈등이� 무엇인지� 나누어� 보고,� 그� 갈등을�

뛰어�넘을�수� 있는�방법도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2.� 하나님과� 동행하는� 삶을� 살아가는데� 있어서� 내가� 포기해야� 할�

부분은�무엇일까요?� 내� 삶을�돌아보며�진솔하게�나누어�봅시다.

3.� 오늘� 말씀에서� 마음에� 가장� 와닿았던� 부분은� 무엇입니까?� 새롭게�

결단하거나�다짐한� 부분이�있다면�그� 마음도�함께�나누어� 봅시다.

아브라함은� 말씀에� 순종하여� 익숙한� 삶을� 떠나� 하나님의� 인도하심을�

따릅니다.� 예수님의� 제자들� 역시� 자신들의� 생활터전을� 포기하고� 예수님

을�따릅니다.�

하나님과�동행한다는�것은�내가� 가진�그� 무엇인가를� ‘포기’했을� 때� 가능

한�일입니다.� 우리가�하나님과의� 동행을�위해� 포기해야� 할� 것은� 무엇일

까요?�

그것이�반드시�세상적�쾌락과�같이�악한� 것이� 아닐�수도� 있습니다.

예를� 들어,� ‘과도한� 자녀사랑’,� ‘운동’,� ‘여행’� 과� 같이� 큰� 문제가� 없어보

이는� 삶의� 요소들도� 오히려� 어떤� 의미에서는� 하나님과의� 동행에� 장애

물이�될� 수도� 있습니다.� 진솔한�나눔을�할� 수� 있도록�안내해�주십시오.

에녹은�대단한�업적을�이룬� 사람은�아니었지만,

성경이� 말하는� 에녹은� 단지� ‘하나님과� 동행했던� 사람’이라고� 기록하고�

있습니다.

‘하나님과의� 동행’에� 대해� 나누었던� 오늘� 말씀� 속에서� 각자에게� 주시는�

감동과�은혜를�나눌� 수� 있도록�해주십시오.�

하나님과�동행하는�삶을�향해,

함께� 달려갑시다!

에녹과� 같이� 하나님과� 동행하는� 삶을� 살고� 싶지만� 두가지� 갈등이� 있습

니다.

①� 이� 세상이� 주는� 쾌락이� 생각보다� 좋다는� 것입니다.� 성경이� 말하는�

것처럼� 엉망이�아니고,� 세상이�오히려� 꽤� 괜찮아� 보이기에�그것을� 포기

하기에�그에�따르는�희생이�너무� 커보이기도�합니다.

②� 두�번째� 갈등은,� ①번의�갈등을�뛰어� 넘는다�하더라도�과연�내가� 온

전히�신앙생활을�할� 수� 있을까?� 에� 대한� 갈등입니다.

이� 두가지� 갈등을� 뛰어� 넘을� 수� 있는� 방법은,� <진정한� 가치>를� 깨달을�

때� 가능합니다.� <예수� 그리스도>라고� 하는� 진정한� 가치를� 발견한� 사도

바울의� 이야기� 또는� 목자나� 목원들의� 간증도� 짧게� 나눈다면� 더� 풍성한�

목장예배가�될�수�있을� 것입니다.


